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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김인중 사장, 산청군 폭우피해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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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산청군 신안면 청현배수장 점검.(사진=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제공).2025.07.24.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중 사장은 24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경남 진주시·산청군 관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복구 계획을 점검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진주시와 산청군 관내 농업생산기반 시설물 41개소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규모는 약 75억원, 복구 소요액은 약 30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는 경남지역 50여 명의 직원 및 드론 5기를 지원받아 저수지 76개소, 배수장 57개소의 피해현황 전수조사를 마쳤다. 향후 태풍 등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용배수로 현황조사 및 복구도 병행하고

있다.

 

진주산청지사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수지 4개소, 배수장 5개소의 응급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8월 중순까지는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김인중 사장은 “신속한 시설물 피해복구를 통해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을 재기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항구적인 복구 계획을 세워 향후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대비책 마련에도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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